
OCI, 폴리실리콘 투자 연기 “폭락”
5월21일 장초반 주가 7% 이상 떨어져 … 한국투자증권 응원도 무위

OCI 주가가 태양광 산업 불황에 따른 투자연기 발표로 2일째 급락했다.

5월2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OCI는 오전 10시46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7.39% 떨어진 18만7500원에 거래되며

20만원 아래로 추락했다.

OCI는 5월18일에도 4.69% 급락했었다.

OCI의 주가 폭락은 유럽위기와 태양광산업의 부진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.

OCI는 5월18일 장 마감 후 2건의 폴리실리콘(Polysilicon) 투자를 잠정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

다.

OCI는 2010년 12월과 2011년 10월 각각 1조8800억원, 1조8000억원의 폴리실리콘 제조설비 증설계획을 발표

했었다.

한국투자증권이 태양광의 경쟁 심화가 미국시장의 사업 기회가 확대되고 중국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며 OCI

에 대한 투자의견 <매수>와 목표주가 32만원을 유지한다고 밝혔음에도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.

한국투자증권은 “태양광발전 수요가 증가하고 경쟁에 뒤쳐진 곳이 도산해 공급능력 과잉이 해소돼가고 있

다”며 “OCI 역시 폴리실리콘 시장의 공급과잉 해소를 기다리며 투자를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미국에서

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을 시작해 수요 신장에 대응하고 있다”고 주장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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